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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사순 성지주일에 성 호세
마리아의《십자가의 길》 14처
를 4편으로 정리해 올려드립
니다. 2편 3-4-5-6처

2006-3-29.

제 3 처

예수께서 첫번째 넘어지심

그 무거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어
깨로 끊고 찢으며 들어갑니다.



구경꾼의 무리는 큰 인파로 불어났습
니다. 군단의 군사들은, 강물이 둑을
터뜨린 듯이 예루살렘의 거리와 골목
길로 흘러 넘치는, 성나 밀어닥치는
그 군중을 겨우 억제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지치신 지치신 몸은 이제
그 무거운 십자가 밑에서 비틀거리십
니다. 그분의 지극히 사랑스런 심장
은 상처투성이인 그분의 몸에 생명의
입김을 겨우 보내줄까 말까 합니다.

좌우 쪽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술렁이고 있는 그 큰 인
파를 보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이름
을 하나씩 하나씩 대가며, 우리들의
이름을 대가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빵과 생선을 많게 하여 먹
이시고, 병들을 고쳐 주시고, 호숫가
에서, 산에서, 또는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던 사람들 이 있는 것입니다.

한 차례의 날카로운 아픔이 예수님의
영혼을 꿰뚫어서 그분은 기진맥진하
고 땅바닥에 쓰러지십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
째서 그렇게 무거운가를 깨닫게 되었
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열한 결점
들과 인간의 마음의 무서운 배은망덕
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뉘우
침의 행위가 솟아나서 죄로 말미암은
허탈에서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예
수께서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당신께서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그
단 한번이 이제는 영원하게.

제 4 처

예수와 성모 서로 만나심

예수께서는 첫 번 넘어지신 후 겨우
일어나시자마자 자신이 지나가고 계
시는 길가에 서 계시는 가장 성스러
우신 성모님을 만 나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마리아께서는 예수
님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님을 서로
마중하십니다. 그분들의 시선이 서로



마주쳤을 때, 각자는 마음속에 간직
하고 계신 서로의 깊은 슬픔을 쏟아
냅니다. 마리아의 영혼은 심한 비탄,
예수 그리스도의 비탄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길가는 나그네들이어, 나를 보시오,
야훼께서 노여움을 터뜨려 나를 내치
시던 날 겪던 그런 고생이 또 어디 있
겠소?” (애가 1, 12)

그러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아
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
직 예수님뿐.

시메온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당
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
플 것입니다” (루가 2, 35)

수난의 어두운 외로움 속에서 성모님
은 자기 아드님에게 부드러움과, 결
합과, 성실함의 위안에 찬 달램을 드
립니다. 신성한 뜻에 “네” 하고 대답
하십니다.



마리아의 곁에 바짝 다가서며, 당신
과 나도, 그분의 아버님이 시며 우리
들의 성부님이신 하느님의 뜻을 언제
나 매사에 받아들 임으로써 예수님을
위안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
자가의 감미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
고, 또 그 사랑의 강력한 힘으로 십자
가를 껴안으면서, 그것을 지상의 모
든 길에 승리감에 차서 지고 다닐 것
입니다.

제 5 처 

키레네의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를 짐

예수께서는 기진맥진해지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갈수록 불안정하여
지시는데, 병사들은 일을 끝내 버리
려고 서두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
판의 문을 통해 도성 밖으로 가고 있
을 때, 도시 변두리에서 들어오고 있
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키레



네의 시몬을 강요하여 예수님의 십자
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마르 15, 21
참조 )

예수님의 수난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이 도움이란 그저 조그마한 것에 해
당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
께 한 차례의 미소, 한 마디의 말, 한
차례의 몸짓, 약간의 사랑만 표시해
도 그분의 친구의 영혼에 은총을 충
만하게 퍼부어 주십니다. 여러 해 후
에 시몬의 아들들은, 이제 신자가 되
어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알
려지고 높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
다. 이 모든 것은 예기치 않은 십자가
와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청까지도
들어 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
한 만나 주었다” (이사 65, 1)

때로는 우리가 찾고 있지 않을 때에
도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리스도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
다. 그래서 이 예기치 않던 십자가 앞



에서 - 아마도 그래서 더 이해하기 어
려울 것이지만 - 당신의 마음이 혐오
감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안
해 주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위안을 요구할 때에는, 고귀
한 동정심에 가득하여져서 천천히 당
신의 마음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같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마음이여, 마 음
은 십자가에 달려라! 마음은 십자가
에 달려라!”

제 6 처

성녀 베로니까, 수건으로 예수의 얼
굴을 씻어 드림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
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
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
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
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
우고 피해 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
므로 우리도 멍 달아 그를 업신여겼
다” (이사 53, 2-3)



그런데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분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미친
사람... 사랑에 미친 분이십니다!

베로니까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흰
아마포를 손에 접어들고 군중을 뚫고
나가, 그 천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공
손하게 씻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천의 세 군데에 그분의 거룩하신
얼굴의 자국을 남기십니다. 어린아이
들에게 미소를 지으셨고 타보르산에
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지금은 마치 고난
으로 감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그러
나 이 고난은 우리의 정화(淨化) 입니
다. 그리고 그분의 용모를 일그러뜨
리고 손상시키는 그 땀과 피는 우리
를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주님, 제가 사악한 행동으로 만든 이
가엾은 탈을 참회를 통해 찢어버렬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그
때에 가서는, 오직 그 때에 가서만,
묵상과 보석의 길을 걸어간 후에야,



저의 생활은 당신의 생활의 특색을
성실하게 본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더 당신의 모습을 닮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들, 바로 그리
스도 그분이 (ipse Christus) 되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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